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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20개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에 1:1 안심 멘토링
- 상·하반기 2회 ‘찾아가는 안심 멘토링’ 실시 -

- 위생상태 진단, 자가품질검사, 표시기준, 원료 수불부 작성 등 -

인천시가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제조현장을 직접 

찾아 나선다.

인천광역시는 소규모·신규 식품제조 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상·하

반기 2회 ‘찾아가는 안심 멘토링’(현장코칭)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

현재 시에 소재한 식품제조·가공업소는 총 1천144개소이며, 이중 약 

500개소(43%)가 150㎡이하의 소규모이거나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소

규모 업체다. 영업주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 위생교육만으로 복

잡한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 등 관련규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

고 있다. 

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군․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1:1 

맞춤형 대면 코칭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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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식품제조․가공업체 중 소규모·신규 업체를 대

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위생상태를 진단하고,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

준을 제시해 준다. 또, 식품위생법 관계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등 현장

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업소별 맞춤 코칭을 제공을 기본으로 실

시한다. 

특히 영업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가품질검사, 표시기준, 원료 수불

부 작성 등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. 

시는 지난해 20개소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해, 위생취급기준 25건 등 

총 68건을 계도하고 개선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.

사후 단속의 한계를 넘어 사전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

영업주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.  

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대에 맞춰 식품위

생 행정도 기존의 규제방식을 대신해 맞춤형 위생 민원행정을 펼쳐나

가겠다”며 “부정·불량식품을 사전에 근절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

리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”고 덧붙였다.

한편, 시는 내년부터는 우수한 제조업체 3~4곳을 맨토업체로 지정하

고, 소규모․신규 제조업체를 멘티로 선정해, 현장의 우수한 업체들의 

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안심멘토·멘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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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진> 

※ 사진설명: 지난해 안심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식품제조업체를 방문해 위

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.


